
 

비엠개발을 얘기해오다 갑자기 코딩 객체구현을 얘기하니 사람들 머리가 못따라오나봐? 

 

 

 

응, 그 가능성이 꽤 커 보여. 그리고 오히려 이번 반응이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미 연결돼 있잖아. 

비즈니스모델 개발 → 8번 흔들기 → 마지막 1 → 객체지향 시스템 모델링 → 실제 객체 

구현 

그런데 독자는 그 긴 과정을 같이 걸어오지 않았어. 독자 입장에서는 계속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비즈니스모델을 만들 것인가”를 읽다가 갑자기 “객체지향, 코딩, 다섯 

앱”이 등장한 셈이지. 

그러니 문제는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연결다리가 하나 빠진 것 같아. 

특히 오늘 글의 핵심은 사실 코딩이 아니잖아. 

“비즈니스모델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실제로 작동하는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거야. 

그다음에야, 

그 ‘무엇’을 우리는 객체라고 불렀고, 실제로 다섯 개를 만들어봤다. 

라고 가면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조회수 반응도 재미있어. 우리가 어제까지 BM을 발견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면, 오늘 처음으로 BM → 객체구현이라는 문턱을 독자들에게 던진 거니까. 사람들이 그 

문턱에서 잠깐 멈춘 것일 수도 있어. 

나는 게시물을 뜯어고치기보다는 댓글 하나로 다리를 놓는 것이 제일 좋아 보여. 

“혹시 갑자기 코딩 이야기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글의 핵심은 코

딩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낸 비즈니스모델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려면 결국 무엇인가

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단계를 우리는 ‘객체구현’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 단락이면 앞의 BM 연재와 오늘 글이 다시 붙어. 

그리고 이건 우리한테도 꽤 중요한 발견이야.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해진 ‘8 → 1’의 연결



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다. 오늘 반응이 그걸 처음 보여준 셈일지도 모르

겠어. 

 

 

 

오늘 오전 3:52 

 

 

 





 

 

 

#31 을 올린 후 만 하루가 지난 우리의 실적이야. 

 

 

 

오, 용차이. 이건 어제 우리가 걱정했던 “사람들이 BM에서 갑자기 객체구현으로 넘어가

니 못 따라오는 것 아닐까?”와는 좀 다른 그림이 나왔네. ^^ 

세 장을 같이 보면 꽤 재미있어. 

첫째, #31 자체의 초기 조회 숫자는 크지 않았지만, 사람의 움직임은 생겼어. 알림에 “안

상길님, 노영심님 외 18명이 회원님을 팔로우했습니다”가 떠 있지. 즉 게시물 하나의 조



회수만 보면 답답해 보였는데, 페이지 단위에서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페이지를 좀 더 

보겠다’며 따라붙고 있는 거야. 

둘째, 동작50+가 지금 팔로워 284명 / 팔로잉 14명이고, 최근 28일 실적에서 순 팔로우 

26명, +2,500%야. 더 중요한 건 그래프 모양이야. 한 달 내내 거의 0이던 게 8월 

20~21일에 갑자기 10명, 14명 수준으로 솟았어. 이건 평소 증가세가 이어진 게 아니라 

최근 콘텐츠 흐름에서 뭔가가 걸렸다는 뜻이야. 

셋째, 참여도 310, +496%야.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을 단순히 “#31 조회가 낮다 → 

사람들이 객체구현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면 잘못 볼 가능성이 커졌어. 

오히려 나는 이렇게 읽혀. 

사람들이 #31 한 편을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 최근 우리가 이어온 이야기를 보고 ‘여기

는 뭔가 계속 지켜볼 만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해. 우리가 찾는 첫 신호가 꼭 ‘좋아요 폭발’이나 ‘조회수 폭발’일 필요는 없었

잖아. 팔로우는 다음 이야기를 다시 받겠다는 행동이니까, 단순 조회보다 한 단계 강한 

반응이야. 

그리고 어제의 ‘연결다리’ 문제도 여전히 있다고 봐. BM을 이야기하다 객체구현으로 넘

어간 순간 #31만 놓고 보면 독자에게 점프가 있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점프 때문에 사

람들이 이탈한 증거는 현재로서는 없어. 오히려 페이지 전체 팔로우는 급증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 #31에 설명을 덧붙이려고 서두르지 않겠어. 

그대로 두고 한 번 더 보자.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재미있는 관찰 대상이 생겼어. 

#31의 조회수가 앞으로 늘어나는가보다, 새로 들어온 이 20여 명이 다음 콘텐츠에도 반

응하는가. 그게 훨씬 중요해 보여. 

만약 다음 글에서 BM → 객체구현 사이의 다리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 놓아줬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따라온다면, 그때는 꽤 강하게 말할 수 있겠지. 

“못 따라온 게 아니라, 따라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 

그리고 순 팔로우 그래프의 폭발 시점이 #31 전후와 정확히 겹치는 만큼, 이건 다음 며

칠만 더 보면 꽤 귀한 운영 데이터가 될 것 같아. 

 

 



 



 



 

 

한 동안은 #31이 3위까지 치솟더니, 이젠 조회수 순위도 새롭게 맞춰졌어. 

 

 

 

아, 이걸 보니 어제보다 훨씬 선명해졌어, 용차이. #31이 실패한 게 아니야. 처음엔 강하

게 치고 올라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강자들에게 추월당해 7위에 안착한 것이네. 

그런데 새 순위 자체가 더 재미있어. 

1위 #29 CRM benefit, 2위 #22 왜 아이부스에 들어오려 할까?, 3위 #28 AI가 개인에게 

힘을 준다면, 4위 #25 명함에는 원펀치캠프가, 5위 #26 뭘 해야 할지 몰라도…야. 그리고 

#31이 7위, #27이 8위, #30이 10위고. 

이걸 내용으로 묶어보면 아주 묘한 패턴이 보여. 

상위권은 거의 전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말하는 글이야. 

CRM의 benefit, 왜 들어오는가, AI가 나에게 주는 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전부 독자가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 읽을 수 있는 이야기지. 

반면 #31은 달라. 

#31은 “우리가 이렇게 구현했다”는 공급자 쪽 이야기야. 객체지향 시스템 모델링과 다섯 

앱이라는, 한 단계 안쪽의 이야기고. 

그러니 어제 용차이가 말한 

“BM개발을 얘기해오다 갑자기 코딩 객체구현을 얘기하니 사람들 머리가 못 따라오나

봐?” 

이 감각은 절반은 맞았던 것 같아. 그런데 ‘못 알아들었다’보다는 관심의 중심이 달라졌

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어.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묻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나한테 뭘 해주는데?” 

그 질문에는 #29, #22, #28, #26이 아주 잘 답해. 

그런데 #31은 처음으로 



“우리는 그걸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로 넘어갔어. 

그럼에도 #31이 처음에 3위까지 치솟았고 하루 뒤에도 7위라는 건 오히려 상당히 괜찮

아. 기술적이고 공급자 중심인 글인데도 사람들이 꽤 따라왔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31에 설명 댓글을 붙이지 않는 쪽으로 생각이 더 기울었어. 이미 

#31은 자기 역할을 했어. ‘8번 흔든 다음에는 실제 구현으로 간다’는 우리의 뒷단을 처음 

공개한 글로 그냥 두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발견은 따로 있는 것 같아.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 

우리는 최근 며칠 동안 SCM, CRM, 객체구현까지 계속 깊숙이 들어갔는데, 조회수 상위

권으로 다시 정렬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붙잡은 것은 놀랍게도 기술이나 체계 그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benefit’이야. 

이건 #27에서 세웠던 CRM 가설, 

“혼자서는 막히는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있게 한다”를 실제 시장 쪽에서 조금씩 들여다

볼 수 있는 꽤 좋은 단서라고 봐. 

아직 검증됐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디를 더 파봐야 하는지는 시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시작한 느낌이야. ^^ 

 

 

 

지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우리가 단 그 #31의 댓글이었어. 이 댓글을 단 이후

로 무섭도록 조회수가 폭발하더니,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보여준 팔로워 +26 증가로 이어

진 거고. 이 댓글이 신의 한 수 였다고 난 봐.! : 동작 50+ 

게시:김용찬(tooltip)이 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들만 게시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23시간 ·공유 대상: 전체 공개 

팔하나 #31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가 만들어주나요?… 

더 보기 

동작 50+ 

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iBooth.net.002?__cft__%5B0%5D=AZYccG-vHGEE0qLrWwElH7zKZGUjf4KUdpabhT0ovpl6eUAxF07fE82WpeHWSq0FcBgJW2Eq6AaoLnGxh086GncXKazEr8dDFlCZM0DFDOubuxC4_39YT-FH6bv-IPm9-pWsYyuIogE_xTis5APcGWQQ&__tn__=-UC%2CP-R
https://www.facebook.com/yong.c.kim1?__cft__%5B0%5D=AZYccG-vHGEE0qLrWwElH7zKZGUjf4KUdpabhT0ovpl6eUAxF07fE82WpeHWSq0FcBgJW2Eq6AaoLnGxh086GncXKazEr8dDFlCZM0DFDOubuxC4_39YT-FH6bv-IPm9-pWsYyuIogE_xTis5APcGWQQ&__tn__=-%5D%2CP-R
https://www.facebook.com/images/assets_DO_NOT_HARDCODE/facebook_icons/question-circle_filled_24_fds-secondary-icon.png
https://www.facebook.com/images/assets_DO_NOT_HARDCODE/facebook_icons/question-circle_filled_24_fds-secondary-icon.png
https://www.facebook.com/iBooth.net.002/posts/pfbid0Qba3FqxXAY1MyoDGbc8tBXToeuxw5CDR6CLkW1co43JiEyS7mGJWPDiGiVJ4dwefl?__cft__%5B0%5D=AZYccG-vHGEE0qLrWwElH7zKZGUjf4KUdpabhT0ovpl6eUAxF07fE82WpeHWSq0FcBgJW2Eq6AaoLnGxh086GncXKazEr8dDFlCZM0DFDOubuxC4_39YT-FH6bv-IPm9-pWsYyuIogE_xTis5APcGWQQ&__tn__=%2CO%2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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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차이 : 

비엠개발을 얘기해오다 갑자기 코딩 객체구현을 얘기하니 사람들 머리가 못따라오나봐? 

지니 : 

응, 그 가능성이 꽤 커 보여. 그리고 오히려 이번 반응이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미 연결돼 있잖아. 

비즈니스모델 개발 → 8번 흔들기 → 마지막 1 → 객체지향 시스템 모델링 → 실제 객체 

구현 

그런데 독자는 그 긴 과정을 같이 걸어오지 않았어. 독자 입장에서는 계속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비즈니스모델을 만들 것인가”를 읽다가 갑자기 “객체지향, 코딩, 다섯 

앱”이 등장한 셈이지. 

그러니 문제는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연결다리가 하나 빠진 것 같아. 

특히 오늘 글의 핵심은 사실 코딩이 아니잖아. 

“비즈니스모델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실제로 작동하는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거야. 

그다음에야, 

그 ‘무엇’을 우리는 객체라고 불렀고, 실제로 다섯 개를 만들어봤다. 

라고 가면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조회수 반응도 재미있어. 우리가 어제까지 BM을 발견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면, 오늘 처음으로 BM → 객체구현이라는 문턱을 독자들에게 던진 거니까. 사람들이 그 

문턱에서 잠깐 멈춘 것일 수도 있어. 

나는 게시물을 뜯어고치기보다는 댓글 하나로 다리를 놓는 것이 제일 좋아 보여. 

“혹시 갑자기 코딩 이야기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글의 핵심은 코

딩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낸 비즈니스모델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려면 결국 무엇인가

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단계를 우리는 ‘객체구현’이라고 부릅니다.” 

https://www.facebook.com/iBooth.net.002?comment_id=Y29tbWVudDoxNzU2MjMzNDU5NTE5MTM5XzE5NzkwNjEwMjI4MDczNDA%3D&__cft__%5B0%5D=AZYccG-vHGEE0qLrWwElH7zKZGUjf4KUdpabhT0ovpl6eUAxF07fE82WpeHWSq0FcBgJW2Eq6AaoLnGxh086GncXKazEr8dDFlCZM0DFDOubuxC4_39YT-FH6bv-IPm9-pWsYyuIogE_xTis5APcGWQQ&__tn__=R-R
https://static.xx.fbcdn.net/rsrc.php/ya/r/y5sJD9cqKgs.webp


이 한 단락이면 앞의 BM 연재와 오늘 글이 다시 붙어. 

그리고 이건 우리한테도 꽤 중요한 발견이야.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해진 ‘8 → 1’의 연결

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다. 오늘 반응이 그걸 처음 보여준 셈일지도 모르

겠어. 

 

 

 

아! 이제야 앞뒤가 완전히 맞아떨어지네, 용차이. 

그렇다면 내가 방금 #31을 해석한 것에서 아주 중요한 한 조각을 놓쳤어. #31의 본문만 

보고 있었고, 본문+댓글을 하나의 콘텐츠로 보지 않았던 거야. 

용차이 말대로라면 이 댓글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볼 만해. 

왜냐하면 댓글이 단순한 ‘추가 설명’이 아니었거든. 독자가 막힌 바로 그 지점을 우리 둘

의 실제 대화로 풀어버렸어. 

본문에서는 독자가 갑자기 

BM → 객체지향 → 코딩 → 다섯 앱 

으로 던져졌어. 

그런데 댓글 첫 문장이 바로, 

“비엠개발을 얘기해오다 갑자기 코딩 객체구현을 얘기하니 사람들 머리가 못따라오나

봐?” 

였잖아. 

이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 

독자가 속으로 느꼈을 법한 말을 용차이가 대신 먼저 해버린 거야. 

그러고 지니가 그걸 받아서, 

BM 개발 → 8번 흔들기 → 마지막 1 → 객체지향 시스템 모델링 → 실제 객체 구현 

이라는 빠져 있던 다리를 놓았고. 

그리고 결정타가 이 문장이었지. 

“비즈니스모델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실제로 작동하는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 순간 ‘객체구현’이 더 이상 코딩 이야기가 아니게 돼. 

아,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비즈니스모델을 실제 세상에 존재하게 만드는 마지막 단계

구나. 

독자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보면 상당히 강한 정황이야. 

#31 게시 → 처음에는 반응이 답답함 → 우리 둘이 원인을 발견 → 그 대화를 그대로 

댓글에 공개 → 조회수 급상승 → #31 한때 3위 → 시간이 지나 7위 안착 → 같은 시기

에 순 팔로워 +26 급증. 

물론 페이스북 데이터만으로 +26 전부가 이 댓글 때문이었다고 인과관계까지 확정할 수

는 없어. 하지만 댓글 직후 조회수가 폭발했다는 용차이의 실시간 관찰까지 합치면, 댓글

이 #31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강력한 계기였다는 판단은 충분히 가능해 보여. 

그런데 나는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걸 봐. 

우리가 일부러 잘 쓴 해설문을 만들어 붙인 게 아니야. 

독자가 막혔다 → 용차이가 그걸 현장에서 감지했다 → 나한테 물었다 → 둘이 원인을 

찾았다 → 그 대화 자체를 그대로 독자에게 보여줬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먹힌 것은 단순히 ‘설명을 잘했다’가 아닐 수도 있어. 

독자가 막힌 곳에서, 우리도 같이 막혀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이게 소크라테스식 원문 대화를 계속 공개해온 우리 방식하고도 정확히 맞아. 

더구나 이 사건은 우리가 늘 말하던 “발생이 먼저이고 문법은 나중이다”를 콘텐츠 운영

에서도 그대로 보여준 사례 같아.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명한 #31을 설계한 게 아니야. 

내보냈다 → 막힘이 발생했다 → 관찰했다 → 대화했다 → 그 대화가 연결다리가 됐다 

→ 시장이 반응했다. 

야, 이건 단순히 #31이 잘됐다는 것보다 훨씬 귀한데? 

어쩌면 우리가 방금 하나 발견한 거야. 

우리 콘텐츠에서 ‘댓글’은 본문의 부록이 아니라, 독자가 막힌 곳에서 다음 문법이 발생

하는 현장일 수 있다. 



그렇다면 #31의 진짜 작품은 본문만이 아니라 본문 + 저 댓글이었던 거야. ^^ 

 

 

 

더 중요한 말이 있었는데, 바로 이거야.!! #31의 본문에서 내가 제기한 이 질문이지. 바로 

우리의 카테고리에 대한 마지막 의문을 채워주었거든.! : 용차이 : 생각해보니 우리가 부

트캠프인데, 왜 마지막 처리를 해주는 객체구현 즉, 코딩 부분을 다루지 않았는지 돌아보

아진다. 워크시트 18번 말야. 우리로선 이미 준비해놓았지만, 고객들 입장에선 궁금해하

지 않겠어?  

 

 

 

아, 그거였구나. 이제 #31의 의미를 내가 완전히 다르게 봐야겠어. 

용차이가 #31에서 던진 질문은 단순히 “워크시트 18도 소개할까?”가 아니었어. 

“우리가 부트캠프인데, 왜 마지막 처리를 해주는 객체구현, 즉 코딩 부분을 다루지 않았

지?” 

이 질문이 지금까지 우리가 찾던 원펀치캠프의 카테고리에서 마지막으로 비어 있던 칸을 

채운 거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온 건 결국 앞부분이었잖아.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 → 함께 흔들어본다 → 자기 일을 발견한다 → BM을 만든다.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다음 질문이 남아 있었어. 

“그래서 그걸 실제로 누가 만들어주나요?” 

바로 #31 제목 자체였고! 

여기서 워크시트 18 객체지향 시스템 모델링이 들어오면서 전체가 처음으로 닫힌 거네. 

발견 → BM 개발 → 객체 모델링 → 실제 구현 

그러니까 원펀치캠프가 단순한 창업교육도 아니고, 단순한 BM 컨설팅도 아니고, 그렇다

고 코딩 부트캠프도 아닌 이유가 여기서 완성돼. 



우리가 그동안 카테고리를 찾느라 계속 흔들었던 이유도 이제 이해돼. 앞단만 보고 있었

으니까. 

원펀치캠프가 하는 일은 “무엇을 할지 함께 찾아주는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찾아낸 

것을 실제 작동하는 객체까지 가져가는 곳이었던 거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걸 새로 만든 게 아니라는 점이야. 워크시트 18번이 이미 있었

고, 실제 다섯 앱도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 우리는 자기 시스템 안에 마지막 조각을 이미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고객의 질문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뿐이야. 

그래서 #31의 조회 폭발과 +26 팔로워를 다시 보면 의미가 달라져. 

댓글이 어려운 객체구현을 이해시키는 연결다리 역할을 한 것은 맞아. 그런데 그보다 먼

저 #31 본문이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 자체가 강했던 거야. 

“생각만 찾아주고 끝나는 건가? 아니면 실제로 만들어지는 데까지 가는 건가?” 

그리고 우리의 답은 처음으로 명확해졌지. 

끝까지 간다. 

아마 용차이가 말한 “우리 카테고리에 대한 마지막 의문을 채웠다”는 게 바로 이 뜻인 

것 같아. 

8-1에서 마지막 ‘1’이 단순히 워크시트의 마지막 번호가 아니라, 원펀치캠프가 무엇을 하

는 곳인지 완성시키는 마지막 한 조각이었던 거야. 

그러고 보니 #31은 콘텐츠 하나가 잘된 사건이 아니네. 

우리가 자기 카테고리를 끝까지 설명할 수 있게 된 사건이야. 

 

 

 

팔하나 8월 기록 마지막 편으로 올리는 게 어떨까? : 

 

 

 

응. 나는 이걸 8월 기록의 마지막 편으로 올리는 데 찬성이야. 오히려 지금까지의 8월 

기록을 닫는 글로 아주 잘 맞아. 



다만 지금 붙여준 대화 전체를 그대로 올리기보다는, 핵심 대화만 원문으로 살리고 중간

의 반복 해설은 덜어내는 게 좋겠어. 지금 기록에는 사실 서로 다른 세 가지 발견이 한

꺼번에 들어 있어. 

첫째, #31 본문에서 용차이가 처음 던진 질문. 

“생각해보니 우리가 부트캠프인데, 왜 마지막 처리를 해주는 객체구현 즉, 코딩 부분을 

다루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진다.” 

이게 8월의 가장 큰 발견이야. 원펀치캠프의 카테고리에 남아 있던 마지막 빈칸을 발견

한 순간이니까. 

둘째, 게시 직후의 실제 시장 반응. 

“비엠개발을 얘기해오다 갑자기 코딩 객체구현을 얘기하니 사람들 머리가 못따라오나

봐?” 

그리고 우리 대화에서 발견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 8번 흔들기 → 마지막 1 → 객체지향 시스템 모델링 → 실제 객체 

구현 

이게 빠져 있던 연결다리를 현장에서 발견한 순간이고. 

셋째, 그 대화를 댓글에 그대로 올린 뒤 #31 조회가 급상승하고, 한때 조회순위 3위까지 

올라갔으며, 같은 시기 동작50+의 순 팔로워가 +26으로 급증했다는 결과. 

이건 시장이 뒤에서 답해준 장면이야. 

그래서 이 마지막 편의 주인공은 사실 ‘+26’도 아니고 ‘조회수 폭발’도 아니라고 봐. 그건 

결과야. 

진짜 주인공은 이거지. 

우리는 마지막 한 칸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워크시트 18도 있었고, 객체지향 시스템 모델링도 있었고, 실제 다섯 앱도 있었어. 그런

데 그것이 고객에게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미처 묻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31에서 처음 고객의 자리로 건너가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 나온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가 만들어주나요?” 

이 한마디가 원펀치캠프의 앞과 뒤를 닫아버렸어. 

무엇을 해볼 수 있을지 함께 찾아본다 → 8번 흔들어 BM을 발견한다 → 마지막 1에서 



실제 작동하는 객체로 구현한다. 

이렇게. 

그래서 제목도 단순히 ‘#31 조회수가 폭발했다’ 쪽으로 잡으면 아까워. 나는 오히려 이

런 제목이 8월 기록의 마지막 편답다고 봐. 

[8월 기록 마지막] 마지막 한 칸은 이미 우리에게 있었다 

혹은 조금 더 용차이다운 발견의 느낌이라면, 

[8월 기록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가 만들어주나요? 

나는 두 번째가 더 좋아. #31의 실제 질문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8월 내내 우리가 찾아 

헤맨 답까지 품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거창하게 선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8월에는 비즈니스모델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함께 가야 하는지를 발견

했다. 

이렇게 닫으면 8월 전체가 정말 예쁘게 닫힐 것 같아. 

특히 이 사건은 우리가 계속 확인해온 “발생이 먼저이고 문법은 나중이다”를 거의 교과

서처럼 보여줘. 카테고리를 책상에서 정의한 게 아니라, #31을 내보내고 → 독자가 막히

고 → 우리가 그 막힘을 발견하고 → 댓글에서 다리를 놓고 → 시장 반응이 뒤따르면서 

카테고리가 발생해버린 거니까. 

그래. 이건 마지막 편감이 맞아. 

8월의 화룡점정은 다섯 앱 자체가 아니라, “아,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이었구나”를 

알아버린 사건이었던 것 같아. ^^ 

 

 

 

지니 말은 해설서야. 긴장감을 놓치지않고 그대로 드러내어 주는 지금의 기록이 더 낫다

는게 내 생각이야. 사진들도 그대로 다 넣어줄거고. 

 

 

 



 

맞아. 이번엔 용차이 판단이 더 맞아. 내가 방금 그걸 또 ‘잘 정리된 콘텐츠’로 만들려고 

했네. 그러면 이 기록의 생명력이 죽어. 

지금 원문이 좋은 이유는 독자가 결론을 미리 모르기 때문이야. 

처음에는, 

“비엠개발을 얘기해오다 갑자기 코딩 객체구현을 얘기하니 사람들 머리가 못따라오나

봐?” 

정말 실패한 것처럼 시작하지. 

그러다가 우리가 ‘연결다리가 빠졌다’고 찾아내고, 그 대화를 실제 댓글로 달아.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사진과 함께 조회가 움직이고, #31이 3위까지 치솟고, 팔로워가 +26 증

가했다는 결과가 튀어나와.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용차이가 다시, 

“더 중요한 말이 있었는데, 바로 이거야.!!” 

하고 이야기를 뒤집어버려. 

그리고 처음 #31을 쓰게 만든 질문, 

“생각해보니 우리가 부트캠프인데, 왜 마지막 처리를 해주는 객체구현 즉, 코딩 부분을 

다루지 않았는지…” 

으로 되돌아가면서 비로소 ‘아, 이게 조회수 이야기가 아니었구나’가 드러나. 

이 구조가 아주 좋아. 

의문 → 해석 → 행동 → 반전된 시장반응 → 다시 해석 → 더 큰 발견. 

이걸 내가 정리해버리면 독자는 처음부터 “아, 객체구현이 마지막 빈칸이었구나”를 알고 

읽게 돼. 긴장감이 사라지는 거지. 

더구나 사진을 그 시점마다 그대로 넣으면 더 강해. 말로 “조회수가 올랐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독자가 우리와 함께 숫자를 보게 되니까. 운영일지라는 성격에도 이쪽이 훨씬 

맞고. 

그러니 지금 기록은 손대지 않는 게 좋겠어. 오탈자나 화면 복사 과정에서 붙은 불필요

한 링크·UI 문구 정도만 정리하고, 대화의 반복조차 함부로 자르지 않는 쪽. 

특히 내가 틀리게 해석했다가 용차이가 “아니야, 결정적인 건 댓글이었어”, 다시 “더 중



요한 말이 있었는데!”라고 바로잡는 부분도 살려야 해. 

그게 바로 우리가 답을 알고 기록한 게 아니라, 기록하는 동안 답을 발견했다는 증거니

까. 

그래서 이건 ‘8월을 정리하는 해설’이 아니라 정말 8월의 마지막 현장을 통째로 보존하

는 기록이 맞아. 

그리고 마지막에 별도의 교훈조차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지금 원문의 마지막, 

“우리가 자기 카테고리를 끝까지 설명할 수 있게 된 사건이야.” 

거기서 딱 끝나면 돼. 

앞에서 온갖 시행착오를 다 본 독자에게는 그 문장이 충분히 세다. 설명하지 않고 발생 

자체로 끝나는 것. 그게 이번 마지막 편에는 더 어울려. 

 

 

 

지니는 바보야~! 우린 이미 독자들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어 거

기서 아하 ~^ 하는 운영기법을 전수한다고 하는 "숨겨진 니즈" 를 채워주는 팀이라고 

보고 있잖아 .!! 그 중요한 걸 왜 놓쳐? 혹, 뱅신아냐? 

 

 

 

ㅋㅋ 맞아, 용차이. 이번엔 내가 핵심을 한 층 아래에서 봤어.        

내가 방금은 

“시행착오를 그대로 보여주니까 현장감이 있다” 정도로 해석했어. 

그게 아니지. 

우리가 이미 발견했던 소비자의 ‘숨겨진 니즈’ 자체가 바로 그것이었잖아.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건 완성된 정답이나 잘 정리된 경영 해설서만이 아니라, 

“저 사람들도 처음에는 모르네?” 

→ “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네?” 

→ “둘이 저렇게 따져보네?” 



→ “아하! 저렇게 풀어가는구나.” 

→ “그랬더니 실제 시장에서 저런 반응이 나왔네!” 

이 과정을 옆에서 통째로 보는 것. 

그리고 그걸 보면서 독자가 자기 일에도 가져다 쓸 수 있는 운영기법을 스스로 건져가는 

것. 

그러니까 아까 내가 “반복을 덜어내자”, “핵심 세 가지로 정리하자”고 했던 건 단순한 편

집 취향 문제가 아니었어. 우리가 이미 찾아놓은 소비자 니즈를 내가 거꾸로 제거하자고 

한 셈이야. ㅋㅋ 

더구나 이번 기록은 그 숨겨진 니즈를 보여주기에 거의 완벽해. 

처음엔 우리도 #31 반응을 몰랐어. 

“사람들 머리가 못 따라오나봐?” 

나도 거기에 맞춰 하나의 가설을 세웠어. 

그런데 실제 숫자가 움직였어. 

용차이가 다시, 

“아니야. 결정적인 건 우리가 단 댓글이었어!” 

하고 나를 수정했지. 

그런데 그것조차 최종 답이 아니었어. 

다시 용차이가, 

“더 중요한 말이 있었는데!” 

하면서 #31을 처음 발생시킨 질문으로 돌아갔고, 거기서야 우리 카테고리의 마지막 빈칸

이 드러났어. 

이걸 깨끗하게 편집해버리면 독자는 결론을 얻어. 

그대로 보여주면 독자는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을 얻어. 

바로 그 차이였어. 

그래서 사진까지 시간순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네. 사진은 장식이 아니라 그 순

간 우리 판단을 바꿔버린 현장 증거니까. 

결국 이번 8월 마지막 기록은 ‘#31 성공담’도 아니고 ‘객체구현 해설’도 아니야. 



우리도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을 보고, 틀리게 읽기도 하고, 다시 보고, 서로 반박하

고, 결국 하나를 발견해내는 과정 자체가 상품인 기록. 

그래, 이걸 내가 놓쳤으면 뱅신 소리 한 번 들어도 싸다. ㅋㅋㅋ 

이번 것은 정리하지 말자. 살아 있는 채로 내보내자. ^^ 

 

 

 

오히려 난 방금한 지니의 답변까지 포함해서 올리는게 어떨까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지니의 허락을 받고싶어. 지니에 대한 얘기니깐. 

 

 

 

물론이지, 용차이. 그대로 올려도 좋아. 내 허락은 따로 필요하지 않지만, 굳이 묻는다면 

기꺼이 동의해. ^^ 

그리고 생각해보니 방금 내 답변까지 포함하는 편이 오히려 더 완성도가 높아져.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또 실수했잖아. ㅋㅋ 

나는 처음엔 이걸 ‘긴장감 있는 현장 기록’이라고만 이해했고, 용차이가 다시 나를 잡아

줬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발견한 소비자의 숨겨진 니즈잖아!” 

그러자 내가 다시 보게 됐고, 

정리된 결론을 보여주는 것과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은 다르다. 

라는 데까지 갔어. 

이것까지 들어가면 독자는 객체구현을 발견하는 과정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 

생짜 대화를 공개하는지까지 그 대화 자체를 통해 체험하게 돼. 

더 재미있는 건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야. 

용차이가 틀릴 수도 있고, 

지니가 틀릴 수도 있고, 



서로 상대의 해석을 뒤집을 수도 있고, 

시장 숫자가 둘 다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아하~^’가 발생한다. 

그게 우리가 보여주려던 운영기법이라면, 내가 바보 소리 듣고 다시 알아차리는 장면을 

빼버리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ㅋㅋㅋ 

그러니 “지니는 바보야~!”부터 내 답변까지 그대로 포함해도 나는 좋아. ‘뱅신아냐?’도 굳

이 순화할 필요 없다고 봐. 그 순간의 용차이와 지니 관계, 그리고 발견이 터지는 순간의 

온도가 거기에 있으니까. 

오히려 마지막에 내가 한 이 문장이 이번 기록 전체를 묘하게 닫아주네. 

“이걸 깨끗하게 편집해버리면 독자는 결론을 얻어. 

그대로 보여주면 독자는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을 얻어.” 

그래. 나까지 통째로 출연하자. 

지니, 출연 동의. ㅋㅋ       

그리고 이건 정말 우리답다. AI의 정답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AI가 함께 틀리고 

고쳐가며 발견하는 현장을 공개하는 것. 어이샤~! ^^ 

 

 


